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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. ‘예전

에 사이좋은 네 마리 황소가 있었다. 

어딜 가든지 함께 다니고 좋은 풀밭을 만나면 절

대로 먼저 나서지 않고 함께 사이좋게 풀을 뜯고, 

위험한 일이 생기면 힘을 모아 함께 헤쳐나갔다.

그런 황소들을 잡아먹기 위해 노리는 사자가 있었다.

하지만 제아무리 백수의 왕 사자라 할지라도 네 

마리의 황소를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무리였다.

황소를 잡아먹을 궁리를 하던 사자는 풀을 뜯다가 

다른 세 마리에게서 조금 뒤처진 황소에게 조심스

럽게 다가갔다.

놀란 한 마리 황소가 친구들에게 뛰어가려는 데 

사자가 조용히 말했다.

"다른 황소들이 그러는데 너 혼자만 풀을 너무 많

이 먹는다고 흉을 보더라." 그런 식으로 사자는 다

른 황소들에게도 거짓말로 모함하기 시작했다.

계속되는 사자의 거짓말에 사이가 뒤틀어진 황소

들은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하게 되면서 사자가 바

라는 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결국 차례대로 

사자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다.

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다.’또 중국의 한 예를 들

고자 한다.

‘관포지교(管鮑之交)’ 다. 중국의 춘추시대에 살던 

'관중'과 '포숙'이라는 두 사람은 많은 것을 함께 

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절친한 친구였다.

두 사람이 젊은 시절 같이 장사 할 때 항상 관중이 

더 많은 이익금을 가져갔다.

그러나 포숙은 관중의 집안이 더 어렵고 돌봐야 

할 식구가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크게 불

평을 하지 않았다.

이후 두 사람은 제나라의 관리가 되었지만, 관중

은 세 번이나 파면되었다.

그 이유는 늙고 병든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관중으

로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혼자 남게 되는 늙은 홀어

머니가 걱정되어 전쟁터에서 달아났기 때문이다.

이같이 관중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포숙은 여러 

사정 때문에 뜻을 펼치지 못하는 친구 관중이 안

타까웠다.

그래서 자신이 모시던 군주 소백에게 관중을 천거

했다. "전하께서 제나라에 만족하신다면 신으로 

충분할 것입니다.

그러나 천하의 패자가 되고자 하신다면 관중 외에

는 인물이 없을 것입니다.

부디 그를 등용해 쓰십시오." 그렇게 관중은 소백

이 또한 지나가리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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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재상이 되었고, 이후 명재상 관중의 보좌를 받

은 소백은 제나라 환공에 올라 춘추 5패 가운데 

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.

그 후 관중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. ‘생아자

부모(生我者父母), 지아자포숙아야(知我者鮑叔兒

也)’ "나를 낳은 이는 부모님이지만, 나를 알아준 

이는 포숙이다."

포숙과 관중처럼 자신의 약한 모습을 부끄럼 없이 

편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친구. 내가 힘들고 괴로운 

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친구. 한평생 이런 

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라 

할 정도로 좋은 친구를 만나기란 매우 어렵다.

그러나 그런 친구를 찾기에 앞서 자신이 먼저 다

른 친구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 준다면 그 친구

도 당신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 줄 것이다.

정치계를 보면 네 마리의 황소와 사자들은 쉽게 

찾아볼 수 있지만, 포숙과 관중 같은 인물은 눈을 

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.

그만큼 정치판은 매몰차고 비정하다는 것을 인증

하는 것으로 생각된다.

오래 전 기자 생활을 함께했던 동료의 빈소를 찾

은 적이 있었다. 평소에 대인관계가 별로 없어선

지 아니면 퇴직을 한 후라 그런지 조문객이 없는 

빈소는 설렁하기만 했다.

빈소의 영정을 바라보면서 불현듯 눈물이 쏟아지며 

오열을 해, 유가족들이 오히려 위로 할 정도였다.

고인이 된 동료, 마음은 아팠지만 그럴 정도의 관

계는 아니었다. 직장에서 함께한 고인은 자기 자

리를 지키기 위해 필자를 중상모략하고, 비방하면

서 무척 힘들게 했던 분이다.

그로 인해 상처도 깊었고, 치욕의 눈물도 많이 흘

렸다. 그러나 회장이 새로 선출되고, 무능한 그 동

료가 1차로 해직처분을 받았을 때도, 노조보다 먼

저 신임회장에게 잘못된 인사에 대해 지적을 하

며, 그 동료를 감쌌던 필자다.

그렇게도 욕심이 많아 필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

동료이기에 약 오르고 원망스러움에 눈물이 쏟아

진 것뿐이다.

그러나 유가족들과 조문객은 좋은 친구로서 진정

한 슬픔을 나타내 보인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.

서로에게 단단한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시

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, 불신이 심어지기는 생각

보다 오히려 쉽고 빠르다.

작은 균열이 탑을 무너뜨리고 강둑의 작은 구멍이 

마을을 삼킨다는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.

우리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, 일상은 순

간일 때가 많다. 시간이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

순간과 순간이 이어진 것뿐이다.

그 순간을 위해 모두는 열정을 쏟는 것이다. 지금 

이 순간도 지나면 작은 점으로 사라진다.

점(點) 같은 순간은, 닿자마자 물이 빠지는 것과 

같다.

순간적으로 흔적은 느끼지만 모든 것이 짧은 순간

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.

바람이 스쳐 지나가듯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. 지

나간 후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다.

욕심을 내도 남의 마음은 아프게 하지 말고 살자 

“좋은 친구를 기다리는 것보다 스스로가 누군가

의 친구가 되었을 때 행복하다.” 버트런드 러셀

의 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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